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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예고 

-​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2026년부터 인증서 의무화… 

철강·알루미늄 등 6대 품목 우선 적용 -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며 국제 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본부에 게양된 유럽 연합기 (사진=EU) 



 

 

CBAM은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을 거쳐 운영되어 왔으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 보고와 함께 인증서 구매 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적용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사실상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CBAM에 적용되는 품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운송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까지 포함돼 

사실상 대부분의 상품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처럼 유럽식 보호무역주의 성격도 짙다.”고 분석했다. 

 

국제 사회는 CBAM이 환경 규제 강화와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탄소 저감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기술 격차와 

에너지 비용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CBAM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 구조의 

재편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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